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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및 주간 졸림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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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martphone Overuse on Perceived Cognitive Function,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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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rtphone overuse and individual factors including 
age,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time of smartphone usage on perceived cognitive 
functions,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among college students. Methods: Three-hundred college students 
were recruited after confirming the absence of major depressive symptom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martphone overuse com-
monly explained the variance in perceived cognitive functions,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after controlling 
for individual factors. In addition,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better effectiveness 
of cognitive functions while being male, having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ere relatively associated with a lower level of fatigu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overuse of smartphone can serve as a psycho-cognitive burden leading to ineffective functioning in daily living. 
Students who are female and have issues regarding school life and friendship may be a high risk group for experi-
encing psycho-cognitive dysfunction associated with smartphone overuse. Further investigation is needed to de-
velop effective interventions to improve psycho-cognitive health associated with the excessive use of smartphone 
in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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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선 통신 시장의 확대로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보고된 스마트폰 이용자 수

는 6,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1]. 대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

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고등학생 90.2%, 중

학생 86.6%, 초등학교 고학년 59.3%보다 더 높았다[2]. 이러한 

차이는 대학생들은 10대와 달리 미디어 기기 사용에 대한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스마

트폰을 구매 및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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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주경옥·송미순 등

디어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는 전

화기, 컴퓨터, TV, 종이 매체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6시간 20

분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전화기 사용은 평균 1시간 43분이었

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평균 2시간 반 정도로 보고

한 기존 연구와 비교했을 때[3], 대학생들이 전체 사용자에 비

해 약 1시간 정도 이용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

이 남학생에 비해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면서[4]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성별이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정보의 검색 및 획득, 사용 측면에서 편의성과 

유용성이 높아 긍정적 활용 방안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만 동시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상당수의 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 증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주요 문제로는 두통, 

근골격계 문제,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 어지러움, 손발 저림 

등의 신체적 증상부터 우울, 강박증, 공격성, 현실과 가상세계

의 혼동 등의 정신건강장애까지 매우 다양하였다[3, 5, 6]. 하

지만 현재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자파의 생물학적 

영향 또는 사회문화적 경향, 정신 역동,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건강문제와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스마

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밝히고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기여했

지만, 중독자로 구분되지 않는 다수의 잠재적 위험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스마트폰 중독과 과다사용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만 동일

한 개념은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 중독과 과다사용을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습관적 스마

트폰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중독으로 이행되는데 중요

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컴퓨터나 스마

트폰과 같은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중독은 약물중독과 달리 행

위적 중독으로 구분된다. 행위적 중독(behavioral addiction)

은 선택한 행위가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선택한 행위가 해로운 결과

를 야기해도 그 행위를 조절하거나 제한하는데 실패하여 신체

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7]. 

반면에 습관적 스마트폰 사용은 장소나 사람, 선행되는 사건

과 같은 상황적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써 상

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다. 긍정적 측면

으로는 다중작업(multitasking)이나 복잡한 업무 수행을 가능

하게 하거나 새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 통제가 가능하게 하

며[8], 부정적 측면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

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도착 등을 알리는 

신호에 수시로 반응함으로써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9].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화되는데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기 시작하고[4], 금단과 내성이 

나타나며[10],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적응과 일탈

을 경험하게 되지만 반면에 집착과 의존도는 증가하게 된다

[11]. 이와 같이 스마트폰 중독으로의 이행은 일련의 과정적 변

화를 거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척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문

제행위를 중독이라는 용어로 국한하여 설명할 경우 오히려 문

제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과다사용 집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만 중독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

상자들의 건강문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유발 가능한 문제로는 인지기

능장애, 피로, 주간 졸림증이 있다. 신경인지학적 관점에서 스

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정보 탐색, 처리, 분석, 선별, 획득 과

정에서 두뇌의 계속되는 정보처리를 필요로 하며, 인지기능 

회복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중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는 주의력 결핍 등의 기능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12]. 최근 연

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나 과다사용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13],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14], 작업 기억과 초점주의

(focused attention) 변화[15]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잠드는 것이 어

려움, 자주 깸, 너무 일찍 기상함, 주간 졸림과 같은 수면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homée 등[16]은 20대를 대

상으로 1년간 추적조사를 수행한 결과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군에서 수면장애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에

서도 여학생이거나 항상 전화기를 사용할 욕구가 있는 경우 주

간 졸림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야간에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자주 깨기 때문인 것으로 설

명된다[17]. 피로 역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10대 청소년 1,656명을 대상으로 1년간 피로정

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종단적 연구에서 야간에 사

용하는 빈도가 증가할수록 주간에 피로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대상자의 35%에서 취침 시간 

소등 후 스마트폰 사용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

[18]. 청소년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대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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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마트폰 과

다사용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 중재 전략

을 제시하기 위해 인지기능과 피로, 주간 졸림증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는 탐색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

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감소

시키기 위한 효과적 중재 전략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

용이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으로 D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표집 모집단으

로 하여 남녀 비율을 고려한 임의 표집 방법으로 모집되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18세 이상의 대

학생으로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2) 질문지에 응답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가진 자, 3) 과거에 뇌손상 장애로 치

료받은 병력이 없는 자, 4)심각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환자 건강 질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2, 

PHQ-2) 점수가 2점 이하이며[19], 우울의 병리적 증상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로 측정하였

다[14, 20]. 총 319명중 19명이 PHQ-2 점수가 대상자 선정조

건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후 300명을 최종 대상자

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

석을 기준으로 예측 변수 9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

정력 .85로 계산한 결과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126명이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 수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3. 연구도구

1) 우울 

우울은 Kroenke 등[19]등이 개발한 환자 건강 질문지를 

Shin 등[2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평가된다. 최근 2

주간 경험한 우울감과 무쾌감증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에서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총점은 

0~6점 범위에서 계산된다. 총점 3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우울 

증상이 있음을 의미한다[19,21].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

구에서 Cronbach’s ⍺값은 .93이었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의 상관계수는 .69와 .77로 양호하였다[21]. 본 연구에서 Cron-

bach’s ⍺값은 .71이었다.

2) 스마트폰 과다사용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휴대전화

중독척도와 한국형 이동전화 중독척도를 기반으로 Shin [22]

이 청소년과 성인에 맞추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총 28문항이며 금단, 내성, 강박 또는 집착, 생활불편 또는 

부적응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

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다사용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

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

bach’s ⍺값은 .95로 높은 수준이었다. 각 하부 영역별 신뢰도

는 금단은 .89, 내성은 .87, 강박 또는 집착은 .82, 그리고 생활불

편 또는 부적응은 .83이었다.

3) 지각된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은 주의력, 작업기억, 집행기능을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한국어로 번안된 주의기능지표(Attentional 

Function Index, AFI)로 측정하였다[23]. 본 도구는 암 환자의 

지각된 인지기능을 사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최근 연구에

서 대학생의 인지 능력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을 측정하는데도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24].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AFI

는 각 문항이 0~10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의 인지 능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

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선행연구에서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3,24],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8이었다.

4) 피로

지각된 피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Vercoulen 등이 개발한 

Checklist Individual Strength 척도를 Kim 등[2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중 8문항은 주관적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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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은 감소된 동기, 5문항은 저하된 집중력, 3문항은 감소된 

신체활동 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정신적 피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체

적 활동에 해당하는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피

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로 번안 당시 도구의 신뢰도

는 .86이었으며[25],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88로 나

타났다.

5) 주간 졸림증

주간 졸림증을 평가하기 위해 Johns [26]이 개발하고 Cho 

등[27]이 한국어로 번안한 Epworth sleepiness scale을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주간의 과도한 졸림 상태를 평가하기에 유

용한 도구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 0점에서 “매우 많이” 3점까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간 졸림증이 심한 것을 의미한다. Cho 

등[27]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0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 Cronbach’s ⍺값은 .77로 나타났다.

6) 대상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전공 계열, 최근 교우관

계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질환 유무를 포함한다. 스마트폰 

관련 특성은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간과 현재까지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

행되었으며, 자료수집 시행 전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

원회(제2-1046881-A-N-01호-201405-HR-025)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연구 보조자는 본 연구에 관심을 나타낸 자에게 연구목

적과 절차, 익명성, 비밀보장, 연구참여 철회 가능, 수집된 자료를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 후, 

연구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에 한하여 PHQ-2를 

실시하였다. PHQ-2 점수가 2점 이하로 나온 사람에 한하여 설문 

조사를 15~20분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모든 조사가 종료된 후에 

자발적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인지

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의 차이는 t-test, Analysis of variance

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사후 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시행하

였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 간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

째,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에 미

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위계

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의 1단계로 일반적 특성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이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단계 위계

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Durbin-Watson 통계량을 활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하였고, 

공차한계와 분산팽창계수를 확인하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50명(50.0%)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10±1.87세이었

다. 1학년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이 28.7%

였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이공계열

이 34.3%, 보건계열이 12.3%였으며, 예체능계열을 포함한 기

타 계열은 1.3%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우 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6.7%가 학교생활에 만족한

다고 하였다. 스마트폰 관련 특성에서 대상자의 스마트폰 사용

기간은 평균 2.67±1.80년이었으며,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평균 4.00±1.52시간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

은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가 82.0%, 인터넷 검색 

79.3%, 음악 감상 75.3%, 일정관리 51.7%, 동영상 시청 51.3%

순으로 나타났으며 게임 이용은 24.0%로 나타났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지각된 인지

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 차이검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정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t=-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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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Range n (%)

Gender Male
Female

150 (50.0)
150 (50.0)

Age 22.10±1.87 20.00~28.00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04 (34.7)
86 (28.7)
71 (23.7)
37 (13.0)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Health science
Others

103 (34.3)
156 (52.0)
37 (12.3)
4 (1.3)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ied
Unsatisfied

292 (97.3)
8 (2.7)

School life Satisfied 
Unsatisfied

230 (76.7)
70 (23.3)

Time of owing a smartphone (year) 2.67±1.80 1.00~12.00

Time of smartphone usage per day (hour) 4.00±1.52 1.00~6.00

Frequently used application
(multi choice)

Social networking service
Internet searching
Listening to music
Scheduling
Viewing video and DMB
Photography
Webtoons
Calling
Bank account management
Navigation and map
Games
Texting
Health information
Studying
Others
Financial information

246 (82.0)
238 (79.3)
226 (75.3)
155 (51.7)
154 (51.3)
143 (47.7)
124 (41.3)
114 (38.0)
101 (33.7)
94 (31.3)
72 (24.0)
50 (16.7)
41 (13.7)
40 (13.3)
36 (12.0)
24 (8.0)

p=.001), 지각된 인지기능은 성별(t=2.40, p=.017)과 학교생

활 만족도(t=-3.00, p=.003)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인지기능을 높게 지각하

였으며, 학교생활에 만족한 경우 지각된 인지 기능이 높았다. 

피로는 성별(t=-2.75, p=.006), 교우관계(t=5.77, p<.001), 학

교생활 만족도(t=3.20, p=.0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피로정도가 높았으며, 교우 

관계나 학교생활에 만족할수록 피로정도가 낮았다. 주간 졸림

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과다사용, 지각된 인지기

능, 피로, 주간 졸림증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일일 스

마트폰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다사용(r=.41, p<.001)과 정

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각된 인지기능(r=-.14, p=.019)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제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도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점수가 

증가할수록 지각된 인지기능은 감소하였고(r=-.3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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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in Smartphone Overuse, Cognitive Function,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martphone overuse Cognitive function Fatigue Daytime sleepines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1.57±0.72
1.86±0.70

-3.51
(.001)

6.17±1.22
5.86±1.02

2.40
(.017)

3.14±0.91
3.40±0.72

-2.75
(.006)

8.22±4.29
7.52±3.96

1.47
(.143)

Grade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1.79±0.70
1.75±0.70
1.65±0.65
1.55±0.92

1.26
(.287)

5.83±1.19
6.01±0.89
6.17±1.20
6.28±1.32

2.11
(.099)

3.25±0.72
3.33±0.77
3.24±1.01
3.21±0.89

0.24
(.869)

8.08±3.80
7.58±3.68
8.30±4.42
7.16±5.36

0.84
(.471)

Major HSS
NST
Health science
Others

1.75±0.76
1.64±0.70
1.89±0.68
1.88±0.54

1.48
(.220)

6.04±1.12
6.01±1.20
6.02±0.94
5.70±0.57

0.11
(.953)

3.33±0.79
3.22±0.88
3.26±0.73
3.72±0.42

0.78
(.508)

8.12±4.38
7.82±4.10
7.24±3.77
9.25±1.89

0.56
(.642)

Relationship 
with friends

Satisfied
Unsatisfied

1.71±0.73
1.91±0.55

0.79
(.432)

6.04±1.13
5.36±1.13

-1.70
(.096)

3.24±0.83
4.12±0.41

5.77
(＜.001)

7.87±4.08
7.75±6.18

-0.06
(.957)

School life Satisfied
Unsatisfied

1.70±0.74
1.76±0.67

0.65
(.515)

6.13±1.08
5.67±1.23

-3.00
(.003)

3.18±0.79
3.54±0.90

3.20
(.002)

7.71±3.92
8.40±4.75

1.23
(.221)

Total 1.71±0.72 6.02±1.14 3.27±0.83 7.87±4.13

HSS=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NST=Natural science and technology.

Table 3. Correlations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Smartphone Overuse, Cognitive Function,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N=300)

Variables
1 2 3 4 5 6

r (p) r (p) r (p) r (p) r (p) r (p)

1. Time of owing a smartphone 1

2. Time of smartphone usage per day .09 (.128) 1

3. Smartphone overuse .08 (.151) .41 (＜.001) 1

4. Cognitive function -.02 (.739) -.14 (.019) -.39 (＜.001) 1

5. Fatigue .02 (.776) .09 (.116) .29 (＜.001) -.56 (＜.001) 1

6. Daytime sleepiness -.04 (.554) .05 (.397) .22 (＜.001) -.24 (＜.001) .15 (.010) 1

피로(r=.29, p<.001)와 주간 졸림증(r=.22, p<.001)은 증가하

였다. 지각된 인지기능은 피로(r=-.56, p<.001)와 주간 졸림증

(r=-.24, p<.001) 모두와 부적 상관도를 보였으며, 피로는 주

간 졸림증과 정적 상관관계(r=.15, p=.010)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

하였다.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각 결과 변수

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으로 확인된 변수들을 독립변수

로 투입하였다. 이때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모

형에 투입하였다.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스마

트폰 과다사용 변수가 독립변수로 포함되었다. 회귀분석의 가

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2.07~2.23로 오차의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는 0.80~0.95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도 1.05~1.25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 분석 결과 모형의 선

형성,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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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related to Cognitive Function, Fatigue, and Daytime Sleepiness (N=300)

Variables
Cognitive function Fatigue Daytime sleepiness

Adj. R2 β F or t (p) Adj. R2 β F or t (p) Adj. R2 β F or t (p)

Step 1 .055 5.34
(＜.001)

.071 6.68
(＜.001)

.002 1.18
(.320)

Gender (1=Female) -.13 -2.18
(.030)

.16 2.72
(.007)

-.09 -1.57
(.117)

Relationship with friends .06 1.00
(.318)

-.13 -2.27
(.024)

.01 0.21
(.833)

School life .17 2.99
(.003)

-.17 -3.02
(.003)

-.06 -1.05
(.294)

Time of smartphone 
usage per day

-.11 -1.84
(.066)

.05 0.91
(.364)

.07 1.16
(.246)

Step 2 .172 13.44
(＜.001)

.128 9.76
(＜.001)

.054 4.44
(.001)

Gender (1=Female) -.09 -1.58
(.114)

.13 2.28
(.023)

-.12 -2.07
(.039)

Relationship with friends .04 .79
(.429)

-.12 -2.15
(.033)

.02 0.39
(.695)

School life .16 2.91
(.004)

-.16 -2.92
(.004)

-.05 -0.90
(.366)

Time of smartphone 
usage per day

.04 0.67
(.500)

-.05 -0.85
(.395)

-.03 -0.48
(.632)

Smartphone overuse -.38 -6.54
(＜.001)

.27 4.51
(＜.001)

.26 4.15
(＜.001)

Adj. R2=Adjusted R2.

확인된 성별, 교우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일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위계적 다중선형

회귀분석 1단계에서 위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지각된 인지기능과 피로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으나(F=5.34; p<.001 for cognitive function; 

F=6.68, p<.001 for fatigue) 주간 졸림증을 종속변수로 한 모

형은 유의하지 않았다(F=1.18, p=.320). 지각된 인지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t=-2.18, p=.030)과 학교생활 만족

(t=2.99, p=.003)이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5.5%였다. 피로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t=2.72, p=.007), 교우관계 만족 

여부(t=-2.27, p=.024), 학교생활 만족 여부(t=-3.02, p=.003)

였으며 모형 설명력은 7.1%였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 변수를 독립변수로 추가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

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44, p<.001 for 

cognitive function; F=9.76, p<.001 for fatigue; F=4.44, p= 

.001 for daytime sleepiness). 지각된 인지기능을 종속변수로 

한 모형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변수 추가로 설명력이 11.7 

%가 향상되었으며,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17.2%였다. 학교생

활에 만족하는 경우(t=2.91, p=.004),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점

수가 낮을수록(t=-6.54, p<.001) 지각된 인지기능이 높았다. 

피로를 종속변수로 포함한 모형에 스마트폰 과다사용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모형 설명력은 5.7%가 증가하였으며, 모든 변

수를 포함한 총 설명력은 12.8%였다. 여성인 경우(t=2.28, p= 

.023), 교우 관계(t=-2.15, p=.033)와 학교생활(t=-2.92, p=.004)

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할수록(t=4.51, 

p<.001) 피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졸림증을 종

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사용 투입으로 

5.2%의 설명력이 향상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4%였다. 여성인 

경우(t=-2.07, p=.023)와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할수록(t=4.15, 

p<.001) 주간 졸림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성별은 1단계 모형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으나 2

단계 모형에서는 관련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 변수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고려

된다. 



25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정미숙·주경옥·송미순 등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지각

된 인지기능, 피로 및 주간 졸림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약 4시간으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도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평균 2~4시간정

도였으며 6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22.8~51.9%로 보고되

었다[3,5,6].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서비스는 SNS로 연

구에 참여한 대학생 5명 중 4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대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시간 중 절반 이상을 

SNS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다른 연구[5]와도 유

사한 결과였다. 한편 중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게임 이용도는 높지 않았는데, 본 연구대상자의 24%가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5,28]. 이는 10대에서 20대에 거치면서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목적이 온라인 게임 이용과 같은 것에서 SNS 이용으로 전환된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29].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이

러한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인관계 유지와 같은 ‘건전한’ 

목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지만, 과다사용을 유발시키는 주원인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정도는 평균 1.71점으로 

Shin [22]의 총점 66.88 (평균=2.39)점보다 낮았다. 또한 성별

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학년, 전공, 교우관계, 학교생활 만족

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의

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5,6,28]. 스마트폰 사용의 

주목적이 SNS 서비스 이용이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지향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여대생들이 스마트폰을 의

사소통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의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는 일일 평균 

사용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일일 평균 사용시간과 과다 사용 간에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 그러나 Lee 등[5]의 연구에서는 스

마트폰 사용시간이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 등의 정신적 증

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

시간만으로는 과다사용을 거쳐 중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

는 과정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지각된 인지기능, 피

로, 주간 졸림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인지기능 저하와의 관련성은 청소년들

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외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비

록 각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인

지기능 특히 집중력과 주의력, 단순 작업에 대한 반응 속도, 단

기 기억, 작업 기억이 주로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보고되었다

[14-16]. 스마트폰 중독 점수가 높아 과다사용군으로 분류된 

대학생 19명과 정상 사용군 19명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와 검

사 동안 적용한 인지 검사 점수를 이용하여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의 관련성을 파악한 

최근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뇌파 검사결과에서 과다사용군은 정상 군에 비해 억제적 

통제 조기 단계에서 유의한 결핍을 나타낸 반면 인지 검사 점수

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30]. 이러한 결과는 스

마트폰 사용 정도와 관련하여 유발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의 변화

는 전기생리학적 수준에서 민감하게 측정되며, 행위적 수준에

서 두드러지게 경험되지 않는 이유는 인지기능 검사 시 반응 속

도와 정확도 사이에 보상적 교환(compensatory trade-off)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점수가 높아질수록 주의결핍과잉행

동장애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

생의 특성상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취침 시간

이 길어지면서 수면-각성 주기가 변화되며 결과적으로 야간 

수면 부족과 주간 졸림증과 피로정도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주

의집중력 저하를 초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3].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미디어매체 중독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피로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피로는 어지러움, 집중력과 기억력 장애와 함께 스

마트폰 과다사용자에게 자주 호소되는 문제로, 1회 통화시간

이 긴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성인사용자의 경

우 스마트폰 과다사용자의 약 45%에서 피로 증상이 있었으며 

이는 일반 사용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은 빈도였다[18]. 문제

의 빈번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피로를 유발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합의된 결론이 없다. 하지

만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피로

는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보고되는 주간 졸림증과 함께 

설명된다[17,18]. 즉,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충분한 수면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주간동안 정신적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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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두뇌가 장시

간동안 인지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정신적 피로를 유발한다

는 것이다. 즉, 주의집중력이나 기억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장

기간 지속하거나 짧은 시간이라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피

로가 발생되는 것으로 설명된다[12].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과 

피로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두 변수 모두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관련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자의 피로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주간 졸림증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 정도와 수면 장애가 

10대, 20대 모두에서 유의하게 관련성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

하였다[16-18].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은 밤에 잠이 

드는 것이 어렵거나 밤중에 깨는 것, 학교생활을 하는 낮 시간

동안 졸림이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캘리포니아

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주간 수면장

애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이거나 항상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높은 청소년 또는 이전에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주간 졸림증 

정도가 높았다[17].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다른 연구에서

도 청소년의 취침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벨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취침시간에 SM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주간 활동하는 낮 동안 피곤함을 심

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심한 피로감을 호소

한 경우의 약 35%는 야간 스마트폰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

었다[18]. 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답장하기 위해 수면 중 자주 일

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20대 초반의 젊

은 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종단적 연구에서는 전화기 사용과 관

련된 특성이 수면장애, 스트레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다[16].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남녀 모두 과도한 

전화기 사용과 수면 장애(수면 중 몇 번씩 깨어남)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서는 남성과 달리 여성에서 과도사용자로 구분된 자는 1년 후 

재평가에서 수면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주간 졸림증이나 정신적 피로정도가 높아

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의 과다사용이 야간 수면 시간을 포함한 전반적 수면 양상과 

수면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장

애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 양상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

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27.1%에서 야간에 잠드는 것이 어려운 

수면장애가 보고되었지만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낮 시간 

동안에는 관련성이 없었다[14]. 이는 30대 이상에서의 스마트

폰 사용 양상은 젊은 연령층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33 (표준편차

=11)세로 주로 통화나 문자메시지 사용을 목적으로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화기를 사용하는 주요 시간대도 79.1%

가 낮 시간, 19.7%는 오후였고, 0.9%만이 야간에 사용 하고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되는 주간 졸림증

은 과다사용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더욱 빈번하

게 나타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

용 정도와 주간 졸림증에 대한 연령별 차이 비교가 필요할 것

이며, 이를 토대로 각 연령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제해결 방

안을 마련한다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자가 보고식 

설문지만을 사용하여 인지기능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주관적

으로 지각하는 능력만이 평가에 포함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신경인지검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둘째, 특정 일개 지역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을 가진다. 추

후 대단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측정 당시 1회

적으로 주요 변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행태

에 따른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의 장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 론

지각된 인지기능, 피로, 주관 졸림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인지기능의 

저하, 피로감, 낮 시간에 졸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

이 이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지각

된 인지기능, 피로, 주간 졸림증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여학생인 경우,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

는 경우, 그리고 스마트폰을 과다사용 하는 경우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지각하였고 피로와 주간 졸림증이 심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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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일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결과변수

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의 스마

트폰 과다사용과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마련 시 

본 연구결과는 과다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자기조

절(self-regulation) 필요성을 증진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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